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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에게 성 변태를 가르친다니…   19-05-24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치원부터 12학년의 공립학교 학생에게 성 변태를 교육하도록 교과목이 정해져 있다 합니다. 종전과 다른 점은 학부형이 자녀를 그런 교육 반에서 탈퇴시킬 선택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상적인 성교육 반에 자녀를 들여보내지 않을 선택권이 학부모에게 주어졌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런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런 학과목 규정이 다른 주에도 확산될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5년에 소위 “건강한 청소년” 법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법은 LGBTQ라는 약자로 표현하는 변태 성욕 자들에 관한 교육도 포함됩니다. LGBTQ의 “L”자는 Lesbian의 첫 자이고 이는 여성 동성애자를 뜻합니다. “G”자는 Gay의 첫 자이고 남성 동성애자를 뜻하며 “B”는 Bisexual의 첫 자로 양성애자를 뜻합니다.  “T”는 Transsexual의 첫 자로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을 뜻하고 “Q” 는 Queer의 첫 자로 이상한 성욕자를 뜻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소녀의 성교육법은 LGBTQ의 어느 종류의 변태 성 성욕자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정상 또는 비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의 변태 성욕 자로 성장하는 청소년 소녀들에게 그들도 정상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 대로 보람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의 오랜지 카운티에서 이런 교육 지침에 반발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그런 법이 정상적으로 의회를 통과 했다 하더라도 학부모는 자녀를 그런 교육 클라스로부터 탈퇴시킬 선택권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남가주에서는 북가주와는 달리 학부모가 자녀를 이상의 성교육으로부터 탈퇴시킬 선택권을 허락하는 규정을 교육 지침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 지정한 대로 유리 청소년들을 성 교육하면 어린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믿음이 학부모 사이에 확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한 미혼 임신이나 성병을 방지하는 교육이라면 백보 양보해서 묵과할 수도 있겠으나 십대 청소년 소녀에게 피임법을 교육해서 오히려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려하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를 불구하고 순결을 지키는 중요성은 가정과 교회에서 받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다음으로 살인과 간음을 금하는 계명이 뒤따릅니다.  성행위는 신성한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맺어지지 않는 다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큰 죄를 짓는다는 인식을 깊이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순결을 서약하는 학생 운동이 늘어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이도 부모의 세대들에게 상당한 안심을 주는 소식이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끝
